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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정보의 급격한 증가와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에게도 정보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과 방해 요인이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과 방해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정보관리 

행태인 정보조직 활동과 정보유지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대학교의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593부의 유효한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과 방해 요인이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의 정보관리 행태를 

분석하고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

이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관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실질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With the rapid increase in in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management is increasing for individuals. The study aimed to examine 

how the motivations or disturbance factors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ffect college students. 

First, the motivation and disturbance factors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we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nd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on information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activities were analyzed. For this purpose, an onlin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college students at a university in Seoul and a total of 593 valid responses were 

analyzed. The study found that the motivations or disturbance factors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nfluenced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behavior. The study extends the literature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by analyzing the information management behavior of individuals 

and identifying the factors influencing such behavior. Furthermore, the finding of the study suggests 

the practical implications that it is essential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so that college students can manage personal information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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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 기기와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매일 엄청난 속도로 디지털 

정보가 생산되고 있다. 인쇄 형태의 정보를 디

지털화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만

으로 생산되는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

다. 디지털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저

장되어 손쉽게 훼손되거나 손실될 위험이 커서 

장기적 보존이 취약하다(안영희, 박옥화, 2010).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특징 때문에 체계적인 관

리 및 장기적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졌으며 

국내․외의 정부와 기관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장기

적 보존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곽승진, 최재

황, 배경재, 정영미, 2011; 김슬기, 2015). 

디지털 정보의 관리는 정부나 조직뿐만 아니

라 개인에게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왔다. 사

람들은 인터넷이 연결된 다양한 정보기기를 활

용하여 이미지, 동영상, 소셜 미디어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생산 및 배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이 다루어야 하는 정보

의 양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방대한 정보량

의 증가로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정보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어 

정보관리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Otopah & 

Dadzie, 2013; Sinn, Kim, & Syn, 2017). 개

인정보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개인

이 적시에 적합한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

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디지털 정보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존 방법이 있는지 모르거나 귀찮아서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정보를 손실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 한편 개인의 정보는 한 사람의 삶에 대한 

기록이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할 수 

있게 해주므로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신의 정보를 보존하여 나중에 필요에 따라 재사

용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김슬기, 2015).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해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보관리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개인의 과업이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조직, 

유지, 검색, 이용, 그리고 통제하는 개인정보관리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PIM)가 

학문적 영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Jones, 2008).

개인정보관리와 가장 밀접한 집단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한 대학생들로서 스마트 기기

를 삶의 필수품으로 여기며 여러 유형의 정보

를 수집하고 생산하며(노영희, 2014), 이들에

게 개인정보관리는 매우 일상적이다. 대학생들

은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학업 및 연

구, 쇼핑이나 경제, 생활정보, 문화나 레저정보, 

뉴스, 건강 등의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권나

현, 이정연, 정은경, 장길수, 윤혜진, 2013), 이

러한 정보를 미래에도 재사용하기 위해 효율적

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한다. 또

한, 학업 및 일상생활에서 많은 양의 다양한 정

보를 다루므로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관리 습관을 형성할 필

요성이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Cushing & 

Dumbleton, 2017; Huvila, Eriksen, Häusner, 

& Jansson, 2014; Robinson & Johnson, 2012).

개인정보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정보 수

집, 저장, 조직, 유지, 그리고 차후 검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관리 행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집단의 개인들이 관리하

는 정보 형태나 정보관리 도구 및 방법,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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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리의 동기, 개인정보관리의 문제점 등을 분

석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소수의 집단

을 대상으로 면담이나 관찰 방법을 통해 개인정

보관리 행태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관리 

행태의 특징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질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양

적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 외에도, 북마크, 클라우드 서비스

와 같은 특정 정보관리 도구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민지연, 2009; 이정호, 2015)가 이루어졌

으나, 개인의 정보관리 방법이나 정보관리행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개인정보관리 행태를 관

찰하고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행

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구체적으

로 본 연구는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과 방해 요

인이 정보조직 활동과 정보유지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행태는 어떠한가?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과 방

해 요인은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2.1 개인정보관리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관리(PIM)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특정 과업을 수행하거나 부모, 친구, 직원과 같

은 역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보를 습득, 저

장, 조직, 유지, 검색, 이용 및 배포하는 모든 활

동에 대한 이론 및 실체다(Jones, 2008, p. 5). 

즉, 개인정보관리는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

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미래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활동이다.

개인들은 대량의 정보를 컴퓨터, 핸드폰, 이

메일, USB, 외장하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정보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개인들이 소유하는 

정보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정보 과부하의 문

제가 발생하였다. 여러 개의 정보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다 보니 분산된 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중복된 정보의 축적으로 개인정

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Majid, Chang, 

Foo, Mokhtar, Theng, & Zhang, 2013). 이에 

따라 개인들이 생산, 저장, 이용하는 정보를 효

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해졌다.

Jones(2008)는 개인정보관리 행태를 정보 

찾기 활동(Finding activities), 정보 저장하기 

활동(Keeping activities), 메타 수준의 활동

(Meta-level activities)의 세 가지의 활동으로 제

시하였다. 첫째, 정보 찾기 활동은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이다. 정보 찾기 활동은 정보 찾기(finding)와 

정보를 다시 찾기(re-finding)로 구분된다. 정

보 찾기는 웹에서 검색 질의나 브라우징으로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것이고, 정보 다시 찾기는 

이전에 수집, 저장한 정보를 다시 찾는 활동이

다(Jones, 2008). 정보 다시 찾기는 정보의 소

장 여부, 저장 위치, 저장된 위치를 찾는 방법에 



110  정보관리학회지 제37권 제1호 2020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정보 저장과 관련이 

있다(Majid et al., 2013). 둘째, 정보 저장하기 

활동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저장하는 

활동으로 발견한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필요한 정보라면 즉시 사

용하고 당장 필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미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라면 저장한다. 

정보를 저장할 때는 저장해 놓은 정보를 쉽게 

찾는 방법, 정보관리 도구 및 위치 결정, 저장 

이유, 저장된 정보의 유용성, 저장하지 않았을 

때 따른 결과, 저장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나 시

간을 고려해야 한다(Majid et al., 2013). 이러

한 점에서 정보 저장하기는 단순히 정보 저장

(saving)의 의미가 아닌 정보를 조직하고 유지하

여 미래에 다시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초단계이다. 

셋째, 메타 수준 활동은 정보 저장하기와 정보 찾

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보 조직하기

(organizing)와 정보 유지하기(maintaining)로 구

성된다. 정보 조직하기는 저장한 정보를 배치, 

분류하고 이름을 지정하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

시키는 것을 말하고, 정보 유지하기는 오래된 정

보를 업데이트, 백업하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Jones, 2008). 정보 조

직하기와 정보 저장하기는 유사해 보이지만 정

보 조직하기는 저장된 정보를 분류하고 배치하

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 수준의 활동은 

정보를 찾거나 다시 찾는 것을 돕기도 하면서 

방해하기도 한다. 체계적으로 정보를 조직하고 

유지한다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정

보조직 체계가 복잡하거나 구조화되어 있지 않

다면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Oh, 2013).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관한 연구는 대학생, 교

사, 교수, 전문가, 근로자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는데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개인정보관리 과정에 

따라 행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개인정보관리 과정 중 정보 찾기에서 대학생

들은 학업 과정에서 책이나 노트, 일기 등의 인

쇄 정보와 이메일, 이러닝에서 다운로드받은 

온라인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사진 및 오디오

와 같은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Mizrachi & Bates, 2013; Robinson & 

Johnson, 2012; Świgoń, 2014). 그리고 대학생

들은 정보 수집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

지 않았다(Świgoń, 2014).

정보 저장하기 측면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목

적은 미래에 필요할 때 재이용하기 위해서이다

(Bruce, 2005).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는 아니

지만, 미래에 유용한 정보일 수 있기에 저장한

다고 볼 수 있다. 개인들은 인쇄 형태보다 디지

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 도구를 많

이 사용한다. 주로 사용하는 정보관리 도구로

는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 기기, USB, 개인용 클

라우드 서비스, 이메일, 소셜 미디어, 서지관리시

스템, 공유 드라이브, 북마크를 이용하고 있었다

(민지연, 2009; Cushing & Dumbleton, 2017; 

Diekema & Olsen, 2014; Krtalić, Marčetić, 

& Mičunović, 2016; Mizrachi & Bates, 2013; 

Otopah & Dadzie, 2013). 정보 저장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북마크나 즐겨찾기 추가

하기, 자신에게 이메일 보내기, 내용을 인쇄물

로 출력해서 보관하기, 공유 드라이브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기, URL이나 내용을 복사

해서 문서에 붙여 넣기가 있었다(Bruce, Jones, 

& Dumais, 2004; Huvila et al., 2014; Krtalić, 

Marčetić, & Mičunović, 2016; Otop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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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zie, 2013).

저장한 정보는 나중에 다시 이용할 때 쉽게 

찾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

이 필요하다. Robinson과 Johnson(2012)은 관

련성이 있는 정보끼리 분류하는 개인들도 있지

만, 전혀 정리나 관리하지 않고 쌓아두는 개인

들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보관리가 제대

로 이루어져야 학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고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

이 있었다. 그리고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폴더를 이용하였고 폴더 내에서는 정보의 중요

도순, 문서 유형, 이름순, 날짜순으로 조직화하

였다(Krtalić, Marčetić, & Mičunović, 2016). 

개인의 정보 분류 행태를 분석한 Oh(2017)의 

연구에서 개인들은 구조화하여 관리, 특별한 

규칙 없이 하나의 장소에 보관해 관리, 사용하

거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분류해 관리하는 

특징을 보였다.

체계적으로 정보를 조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미래에도 재이용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디지털 정보의 장

기적 보존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

인들은 정보를 습관적으로 보존하는 특징이 있

고, 나중에 참고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

해서 정보를 장기 보존한다(Mizrachi & Bates, 

2013). 개인들이 주로 선호하는 정보 보존 방법

은 백업이었다. 백업이 디지털 정보의 손실 위

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해 긍정적인 의견

이 있었고,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Sinn, Kim, & Syn, 2017). Cushing과 

Dumbleton(2017)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정보

의 손실을 막기 위해 백업하고 불필요한 정보

는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하였

다. 이외에 출력물로 보존하거나 자신에게 이메

일을 보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John, Rowland, 

Williams, & Dean, 2010).

마지막으로 정보 다시 찾기와 관련해서 개인

들은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저장해 

놓은 정보를 다시 찾기 위해 브라우징을 하거

나 기억에 의존해 파일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John et al., 2010; Otopah & Dadzie, 2013).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보관리 행태를 이해

하기 위해 개인이 생산하거나 수집하여 관리하

는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다루고자 한다. 개

인들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는 책이나 노트, 일

기 등의 인쇄 정보와 이메일, 온라인자료, 전자

책, 전자저널, 사진, 오디오 등의 디지털 정보가 

포함된다(Mizrachi & Bates, 2013; Robinson 

& Johnson, 2012; Świgoń, 2014). 개인에 따

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형태나 성격은 다

르지만, 개인이 다루는 디지털 정보량이 증가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디지털 정보만을 연구의 범위로 정하여 이에 대

한 개인정보관리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들은 컴퓨터, 스마트 기기, 소셜 미디

어 등을 활용해 학업은 물론 취미나 일상 활동

을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많다고 볼 수 있다(권나현 외, 2013; Mizrachi 

& Bates,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

보를 대학생들이 학업 및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정보관리 도구에 저장하거나 다루는 모든 디지

털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2.2 변인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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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 요인이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변인들을 토대로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

인과 방해 요인을 도출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

구성하였다. 개인정보관리 행태는 Jones(2008)

이 제시한 개인정보관리 활동 중 메타 수준 활

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정

의는 <표 1>과 같다.

2.2.1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개인들은 단순히 현재 이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용하지 않더

라도 미래에 유용할 수 있는 정보라면 저장해

서 관리하고자 한다. 정보를 저장하기 전에 정

보의 유용성을 고려하고 미래에 필요할 수 있

는 정보라고 생각되면 저장한다(Jones, 2008).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목

적이 미래에 재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대학생들 또한 나중에 다시 찾거나 참고하기 

쉽게 학업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Mizrachi & Bates, 2013). 미래에 다시 찾기 

위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개인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 

재이용하기 위해 정보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정

개념 변인 정의 선행연구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미래에 다시 이용하기 위해 정보를 관리하려는 
의도 정도

Copeland(2011)
Finneran(2010)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
개인의 역사이자 삶의 기록인 개인정보를 보존
하고자 하는 의도 정도

Kaye et al.(2006)
Sinn, Kim, & Syn(2017)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
정보관리 도구의 발전으로 정보관리가 편리하
다고 인식하는 정도

Copeland(2011)
Sinn, Kim, & Syn(2017)

기억효능감
저장해 놓은 정보의 위치나 이름을 기억하는 
자신감 정도

Otopah & Dadzie (2013)
Sinn, Kim, & Syn(2017)

개인정보관리 
방해 요인

정보기술 불안감
정보기술 활용에 관해 본인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김슬기(2015)
Copeland(2011)
Cushing & Dumbleton(2017)
Sinn, Kim, & Syn(2017)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움 정도
정보의 가치를 결정해서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Sinn, Kim, & Syn(2017)

정보 분산 정도
정보가 여러 정보관리 도구 및 위치에 분산되어 
정보관리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Otopah & Dadzie (2013)
Sinn, Kim, & Syn(2017)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
정보가 축적되는 속도가 빨라 정보관리의 어려
움을 느끼는 정도

Sinn, Kim, & Syn(2017)

개인정보관리
행태

정보조직 활동 정도
저장한 개인정보를 분류 및 이름을 지정하는 
활동 정도

김슬기(2015)
John et al.(2010)
Oh(2017)

정보유지 활동 정도
개인정보를 유지 및 보존을 위해 정보를 백업, 
복사본 생성 및 인쇄본으로 출력, 삭제하는 활
동 정도

김슬기(2015)
Cushing & Dumbleton(2017)
Sinn, Kim, & Syn(2017)
Świgoń(2014)

<표 1> 변인별 정의 및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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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미래이용 정도를 미래에 다시 이용하기 위

해 정보를 관리하려는 의도 정도라고 정의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Copeland(2011), Finneran 

(2010)의 연구를 참조하여 정보의 미래이용 정

도에 대한 문항을 설정하였다.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

개인은 본인의 정보를 미래에 다시 이용하기 

위해 정보를 관리하기도 하지만, 그 정보를 개

인의 역사이자 삶의 기록물이라 여기고 장기적

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삶 

속에서 생산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 가치관이 담겨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김슬기, 2015). 이러한 특징을 지닌 개인정보

를 개인의 기록물로 남기기 위해 장기적으로 

보존한다(Kaye, Vertesi, Avery, Dafoe, David, 

Onaga, & Pinch,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를 개인의 역사이자 

삶의 기록인 개인정보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

라고 정의하였고 Kaye et al.(2006), Sinn, Kim, 

Syn(2017)의 연구를 참조하여 개인의 기록보

존 의도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설정하였다.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

개인이 사용하는 정보관리 도구가 발전하면

서 개인들은 가치가 있는 정보를 과거보다 쉽

게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관리 

도구가 다양해지고 용량이 커지면서 대량의 정

보를 만들어내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

인정보관리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김슬

기, 2015). 이렇게 개인들은 과거보다 정보관리 

도구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정보를 저장하거나 

관리하는데 복잡하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신속

하게 찾고자 한다.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컴

퓨터나 정보관리 도구의 검색 성능이 향상되었

고 개인들은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빠르게 찾

을 수 있게 되어서 정보를 관리하는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Sinn, Kim, & Syn, 2017). 이

러한 점에서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를 정보관리 

도구의 발전으로 정보관리가 편리하다고 인식하

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peland 

(2011), Sinn, Kim, Syn(2017)의 연구를 참조

하여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설정하였다.

∙기억효능감

저장해놓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정보의 위

치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대량의 정보

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필요할 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개인의 기억만으로 수많

은 정보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 정보

관리 도구를 사용하면서 정보의 위치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

가 발생하였다(Majid et al., 2013). 기억력의 한

계를 해소하고자 개인들은 체계적인 정보관리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기억효능감을 개인정

보관리의 동기 요인의 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저

장해 놓은 정보의 위치나 이름을 기억하는 자신

감 정도로 정의하였고, Otopah와 Dadzie(2013), 

Sinn, Kim, Syn(2017)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참조하여 측정 문항을 설정하였다.

2.2.2 개인정보관리 방해 요인

∙정보기술 불안감

정보관리 및 보존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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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다. 도서관이나 기록관과 같은 전문기관은 정

보의 유형이 체계적이고 정보관리를 위해 필요

한 정보기술 지원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한 능

력을 갖추고 있는 개인은 많지 않으며 개인마

다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선호하는 

정보기술도 다르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보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Otopah & 

Dadzie, 2013). 장기적인 보존에 적합한 파일 

포맷이나 백업 소프트웨어의 선택과 같은 정보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개인정보관리

에 방해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기술 불안

감을 정보기술 활용에 관해 본인이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정보기술 불안감을 개인

정보관리의 방해 요인으로 분석하기 위한 문항

을 설정하였다.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움 정도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삭제할 것인지 결정하

는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움이 있다. 개인들은 

미래에 이용하거나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결정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 나중에 가치

가 있는 정보인지 어떤 정보가 중요한 것인지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Sinn, Kim, 

& Syn, 2017). 관리하는 정보가 필요할 때까

지 해당 정보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

인이 필요한 정보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한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정보가 축적되고 정보요

구가 있을 때 원하는 정보를 찾기는 더욱 어려

워지게 된다. 미래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거나 

나중에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움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움 정도를 정보의 가치를 결정해 어떤 정

보를 저장하고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Sinn, Kim, Syn 

(2017)의 연구를 참조하여 측정 문항을 설정하

였다.

∙정보 분산 정도

여러 위치에 분산된 정보는 개인정보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이다. 개인들은 컴퓨터, 스마트 기

기,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관리 도구를 

사용해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다.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관리 도구가 다양해지면서 

개인정보가 여러 장소에 흩어졌다. 여러 개의 이

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임시로 여러 위치에 저장해두

고 있다(Marshall, 2008). 또한, 개인들은 정보

를 안전하게 보존시키고자 사본을 만들어 여러 

장소에 저장해두면서 정보의 분산이 더욱 심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정보가 분산되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시 찾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보 분산을 개인정보관리

의 방해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

보 분산 정도를 여러 정보관리 도구 및 위치에 

분산되어 정보관리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로 정

의하였고, Otopah와 Dadzie(2013), Sinn, Kim, 

Syn(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 분산 정도

의 측정 문항을 설정하였다.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

인쇄 정보보다 디지털 정보의 축적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정보관리 도구의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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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서 개인이 생산하는 정보가 점차 증가하고 있

다(Marshall, Bly, & Brun-Cottan, 2006). 이

렇게 생산된 정보는 정보관리 도구에 축적되고 

개인이 다룰 수 있는 정보량보다 빠르게 축적

되었다(Sinn, Kim, & Syn, 2017). 정보의 축

적 속도는 개인정보관리의 방해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를 정보가 축

적되는 속도가 빨라져 정보관리의 어려움을 느

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Sinn, Kim, Syn(2017)

의 연구를 토대로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를 측

정하는 문항을 설정하였다.

2.2.3 개인정보관리 행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개인정보관리 행

태를 정보조직 활동 정도와 정보유지 활동 정

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활동을 측

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개인정보관

리 행태를 분석하여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 

정보조직 활동은 저장한 정보의 분류와 조직하

는 방법을 결정하는 활동이다(Jones, 2008). 개

인마다 저장한 정보를 분류하고 조직하는 방법

이 다른 특징이 있다(Oh, 2017). 본 연구에서는 

김슬기(2015), John et al.(2010), Oh(2017)의 

연구에서 분석된 개인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분

류 행태 및 파일 이름을 짓는 행태를 정보조직 

활동 정도의 측정항목으로 삼았다. 정보유지 활

동 정도는 정보를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활동이

다. 장기적인 정보유지를 위해 백업이나 다른 

위치로 이동, 복사,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선행연구에서 나

타난 개인의 정보관리 보존 활동인 백업, 복사

본 생성, 인쇄본 출력, 삭제 등의 방법을 중심으

로 정보를 유지하는 활동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

을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2.3 가설 설정 및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

인과 방해 요인이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2.3.1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정

보의 미래이용 정도,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 기억

효능감)은 정보조직 활동 정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3.2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정

보의 미래이용 정도,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 기억

효능감)은 정보유지 활동 정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3.3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방해 요인(정

보기술 불안감,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

움 정도, 정보 분산 정도, 정보축적 속도

의 정도)은 정보조직 활동 정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3.4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방해 요인(정

보기술 불안감,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

움 정도, 정보 분산 정도, 정보축적 속도

의 정도)은 정보유지 활동 정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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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1-1.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1-2.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

1-3.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

1-4. 기억효능감

2-1. 정보기술 불안감

2-2.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움 정도

2-3. 정보 분산 정도

2-4.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

종속변인

정보조직 활동 정도

정보유지 활동 정도

<그림 1> 연구 모형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개인정보관리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한 대학의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

구 수행에 필요한 표본 수를 결정하기 위해 G

＊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가설 검

정에 사용되는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효과

크기(Effect Size)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Power) 0.8로 설정하여 표본 수를 계산한 결

과 필요한 표본 수는 109명이었다. 설문은 2018

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

었다. 설문지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메일을 통

해 배포되었으며 총 673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설문 문항에 똑같은 번호로 무성의하게 응답한 

80부 응답지를 제외한 뒤, 총 593부의 응답지를 

최종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323명(323

명(54.5%), 여성이 270명(45.5%)으로 여성보

다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학년별 분포는 

석사과정이 214명(36.1%)으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했으며, 대학교 1학년이 148명(25.0%), 

박사과정이 61명(10.3%), 대학교 3학년 60명

(10.1%), 대학교 4학년 57명(9.6%), 대학교 2

학년이 53명(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

별로는 공학/의학계열이 256명(43.2%), 사회

과학계열이 169명(28.5%), 자연과학계열이 77

명(13.0%), 인문계열이 72명(12.1%), 예체능

계열이 19명(3.2%) 순으로 나타났다.

3.2 설문지 구성 및 분석 방법

설문지는 독립변인인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

인 및 개인정보관리 방해 요인, 그리고 종속변

인인 정보조직 활동 정도와 정보유지 활동 정

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3개의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그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외에도 설문 대상자

의 성별, 학년, 전공의 일반적인 사항과 개인정

보관리 행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관리하는 정보 형태 및 종류, 사용하는 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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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323 54.5

여 270 45.5

합계 593 100.0

학년

대학교 1학년 148 25.0

대학교 2학년 53 8.9

대학교 3학년 60 10.1

대학교 4학년 57 9.6

석사과정 214 36.1

박사과정 61 10.3

합계 593 100.0

전공분야

인문계열 72 12.1

사회과학계열 169 28.5

자연과학계열 77 13.0

공학/의학계열 256 43.2

예체능계열 19 3.2

합계 593 100.0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리 도구 및 방법, 정보관리 주기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개인이 관리하는 정보 형태 

및 종류, 정보관리 도구, 정보관리 방법, 정보관

리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했으

며, 다음으로 각 변인들의 측정 항목의 정확성

과 항목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는지 나타내

는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각 변인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

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계

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독립변인인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

과 방해 요인, 종속변인인 개인정보관리 행태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을 하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4. 연구 결과

4.1 개인정보관리 행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관리하는 정보 형태 

및 종류, 정보관리 도구, 정보관리 방법, 정보

관리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

했다. 응답자들이 관리하는 정보의 형태(다중

응답)는 문서가 572명(46.2%), 사진이 402명

(32.5%), 동영상이 155명(12.5%), 오디오가 

99명(8.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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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데이터, 소스코드, 프로그램 코드, 소프트웨

어 파일, 온라인 계정, 도면 파일 등이 있었다.

개인이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를 묻는 설문

(다중응답)에서는 학업 및 연구정보가 550명

(31.8%)으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그 뒤를 이어 영화, 음악, 공연 등 문화정보가 

276명(15.9%), 여행정보가 153명(8.8%), 쇼핑

정보가 148명(8.5%), 음식정보가 140명(8.1%), 

지도가 99명(5.7%), 금융 및 경제정보가 95명

(5.5%), 뉴스가 90명(5.2%), 날씨정보가 63명

(3.6%), 건강정보가 52명(3.0%), 교통정보가 

51명(2.9%)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에

는 업무정보, 게임 및 스포츠 정보, 개인관련 정

보, 취미정보, 애완동물 정보, 연예인 등의 응답

이 있었다.

정보관리에 사용하는 정보관리 도구(다중

응답)는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이 545명

(25.2%),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등)가 441명(20.4%), 클라우드 서비스가 323

명(14.9%), USB가 298명(13.8%), 이메일이 

232명(10.7%), 외장하드가 168명(7.8%), 블

로그 또는 소셜 미디어가 163명(6.3%), 서지관

리프로그램(Refworks, Endnote 등)이 20명

(0.9%)으로 나타났다.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다중응답)에 대해 파

일을 다운로드받아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 

저장하는 방법이 473명(2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나 스마

트 기기에 저장하는 방법이 328명(18.8%), 자

신에게 이메일로 URL이나 파일을 첨부해 보

내는 방법이 296명(17.0%), 북마크 및 즐겨찾

기에 추가하기가 267명(15.3%), 개인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에 URL로 링크를 보내거나 내용을 

복사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225명(12.9%), 내용

이나 URL을 복사해서 문서에 붙여넣기가 128

명(7.3%), 종이에 출력해서 보관하는 방법이 

27명(1.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방법

으로는 기타 정보관리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서지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관리한다는 응

답이 있었다.

개인인 소장하고 있는 정보를 정렬하는 방법으

로는 파일명으로 정렬하는 방법이 243명(41.0%), 

날짜순으로 196명(33.1%), 중요도 순이 47명

(7.9%), 파일의 형태 순이 46명(7.8%), 나열 순

이 35명(5.9%)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는 그

룹화하는 방법, 사용 용도, 사용 빈도, 파일의 연

관성, 주제별, 학기별로 정렬하거나 정렬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파일을 다시 찾는 방법은 저장해 놓은 파일의 

위치를 기억해서 찾는 방법이 247명(41.7%),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원하는 파일을 찾는 방법

이 147명(24.8%), 파일의 이름을 기억해서 찾

는 방법이 83명(14.0%), 파일의 속성(저장 날

짜, 유형, 크기 등)을 사용해 검색하는 방법이 

65명(11.0%), 원하는 파일을 찾을 때까지 폴더

를 열어보는 방법이 51명(8.6%)의 순으로 나타

났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의 정리 주기에 대

한 설문에서는 월1회 이상 정리하는 응답자가 

230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연1회 이상이 

209명(35.2%), 부정기적으로 정리하는 응답자

와 정리를 하지 않는 응답자도 있었다. 개인이 가

지고 있는 파일의 백업 주기에 대한 설문에서는 

연1회 이상이 349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백업하지 않는 응답자가 47명(7.9%), 자동으로 

백업하는 응답자가 7명(1.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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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타당성 파악을 위해 요인분석에서 

주성분 분석, 베리맥스를 사용해 분석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해 분

석하였다. 독립변인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독립변인인 개인정보관

리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보 분산 정도 변인의 2개 문항이 잘못 적재되

었다. 해당 문항을 제거한 뒤 재분석한 결과 모

든 문항의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이 0.4 이상을 

넘겨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KMO

값이 0.806으로 0.5이상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3930.502(df=153, p=.000)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요인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 값이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 변인(0.449)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은 0.6이상으로 신뢰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요인

공통성 신뢰도
1 2 3 4 5 6 7

정보기술 불안감 2 .859 .088 .077 -.020 .029 -.090 -.011 .761

.878

정보기술 불안감 1 .845 .136 .115 -.043 -.003 -.058 -.048 .754

정보기술 불안감 3 .806 .128 .157 -.118 .128 .033 -.055 .725

정보기술 불안감 4 .805 .027 .105 -.011 .186 -.016 -.030 .696

정보기술 불안감 5 .707 .077 -.050 .064 .175 -.099 -.083 .560

기억효능감 2 .149 .861 .106 -.045 .110 -.111 .030 .802

.794기억효능감 1 .052 .838 .092 -.054 .054 -.058 -.056 .726

기억효능감 3 .162 .741 .140 .089 .152 -.043 -.067 .633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 1 .171 .143 .880 .033 .125 -.014 -.033 .841
.813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 2 .121 .189 .851 .061 .200 -.002 .009 .818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 2 -.029 .019 .058 .899 .044 .104 .070 .830
.771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 1 -.054 -.033 .024 .853 .002 .230 .112 .798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움 정도 2 .169 .198 .119 .106 .816 -.038 .005 .760
.683

정보 큐레이션의 어려움 정도 1 .228 .105 .213 -.058 .805 -.017 -.020 .761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1 -.080 -.161 -.025 .107 -.083 .822 .097 .737
.630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2 -.084 -.029 .011 .224 .033 .807 .136 .728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 1 -.084 -.072 .131 .051 .041 .036 .846 .750
.449

정보관리 편리성 정도 2 -.071 -.008 -.178 .131 -.062 .212 .720 .621

고유값 3.456 2.182 1.707 1.669 1.506 1.478 1.302
-

분산설명력 19.198 31.322 40.807 50.080 58.446 66.659 73.891

KMO 측도 .80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930.502

자유도 153

유의확률 .000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표 3> 독립변인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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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인 개인정보관리 행태 변인을 요인

분석한 결과, 정보유지 활동 정도 변인의 3개 

문항에서 공통성이 0.4이하로 나타났고, 정보

조직 활동 정도 변인의 4개 문항이 서로 다른 요

인으로 묶였다. 해당 문항을 제거한 후 재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2개 요인으로 재추출되었다. 

KMO값이 0.574로 0.5이상이며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 통계값이 983.789(df=15, p=.000)으

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요인분석을 시행하기

에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는 모

든 요인의 Cronbach’s alpha 계수 값이 0.6이상

으로 나와 모두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6개 요인과 

종속변인 2개 요인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4.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했다.

가설 1.1의 검증 결과, <표 5>와 같이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만이 정보조직 활동 정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설명력은 1.8%로 낮게 나타났다.

종속변인
요인

공통성 신뢰도
1 2

정보조직 활동 정도 7 .935 .025 .764

.775정보조직 활동 정도 5 .873 .034 .440

정보조직 활동 정도 6 .661 .064 .875

정보유지 활동 정도 1 .019 .793 .630

.612정보유지 활동 정도 4 .172 .742 .517

정보유지 활동 정도 2 -.048 .717 .580

고유값 2.105 35.086
-

분산설명력 35.086 63.421

KMO 측도 .57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983.789

자유도 15

유의확률 .000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표 4> 종속변인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D-W= 2.043 F value= 11.741 유의확률(p)= .001** 
 R-Square= .019

 Adj R-Sq= .018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β) 공차한계 VIF

(상수) 1.907 .284 6.711 .000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235 .069 .140 3.426 .001** 1.000 1.000

**p<0.01

<표 5> 가설 1.1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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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의 검증 결과, <표 6>과 같이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와 개인의 기록보존 의존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p<0.001), 설명력은 7.9%로 낮게 나

타났다.

가설 2.1의 검증 결과, <표 7>과 같이 정보축

적 속도의 정도와 정보기술 불안감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설

명력은 3.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가설 2.2의 검증 결과, <표 8>과 같이 정보기술 

불안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설명력은 5.8%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 

가설검증 결과 요약은 <표 9>와 같다. 대학생들

의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과 개인정보관리의 

D-W= 1.966 F value= 26.371 유의확률(p)= .000*** 
 R-Square= .082

 Adj R-Sq= .079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β) 공차한계 VIF

(상수) 1.385 .249 5.566 .000***

개인의 기록 보존 의도 

정도
.175 .043 .174 4.097 .000*** .862 1.160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251 .062 .172 4.044 .000*** .862 1.160

***p<0.001

<표 6> 가설 1.2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D-W= 2.096 F value= 13.022 유의확률(p)= .000*** 
 R-Square= .042

 Adj R-Sq= .039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β) 공차한계 VIF

(상수) 2.855 .144 .000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 .186 .044 .180 4.269 .000*** .916 1.091

정보기술 불안감 -.196 .050 -.165 -3.911 .000*** .916 1.091

***p<0.001

<표 7> 가설 2.1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D-W= 1.894 F value= 37.400 유의확률(p)= .000*** 
 R-Square= .060

 Adj R-Sq= .058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p)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β) 공차한계 VIF

(상수) 3.679 .104 35.204 .000***

정보기술 불안감 -.252 .041 -.244 -6.116 .000*** 1.000 1.000

***p<0.001

<표 8> 가설 2.2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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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독립변인 종속변인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채택 여부

가설 1.1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

정보조직 활동 정도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채택

가설 1.2 정보유지 활동 정도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
채택

가설 2.1 개인정보관리

방해 요인

정보조직 활동 정도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 정보기술 불안감 채택

가설 2.2 정보유지 활동 정도 정보기술 불안감 채택

<표 9> 가설검증 결과 요약

방해 요인이 정보조직 활동 정도와 정보유지 활

동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5.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개인정

보관리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관

리의 동기 요인과 방해 요인을 도출하였고, 이

러한 요인들이 개인정보관리 행태 변인인 정보

조직 활동 정도와 정보유지 활동 정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종속변인인 정보조직 활동 정도에는 개인정보

관리 동기 요인인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관리 

방해 요인의 변인에서는 정보축적 속도의 정도

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정보기술 불안감이 

부(-)의 영향을 미쳤다. 종속변인인 정보유지 

활동 정도에는 개인정보관리 동기 요인의 변인

인 개인의 기록보존 의도 정도와 정보의 미래

이용 정도가 거의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개인정보관리 방해 요인의 변인

에서는 정보기술 불안감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인정보관리 동

기 요인의 변인인 정보의 미래이용 정도와 개

인정보관리 방해 요인의 변인인 정보기술 불안

감이 정보조직 활동 정도와 정보유지 활동 정

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개인의 정보를 미래에도 이용하기 위해 관리하

려는 목적이 있으며 정보기술에 대한 활용 능

력이 낮거나 개인이 느끼는 어려움 정도가 클

수록 정보관리를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정보관리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관리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이나 

도서관이 대학생들에게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교육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개인정보를 관리하

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대학의 대학생들만을 대

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즉, 정보 기술

의 활용도와 접근도가 높은 도심지역의 대학생

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대학생 간에는 정

보격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낮은 지역 대학

생의 정보관리행태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다중회

귀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으나 설명력이 낮게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 외에 영향력이 있는 독립변인

이 있음에도 이를 분석대상으로 반영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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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선행연구

에서 나타난 공통 요인들을 대상으로 독립변인

을 도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 외

에 정보 공유, 정보손실 방지, 개인의 만족감이

나 성취감, 기술적 문제 등이 정보관리의 동기 

요인과 방해 요인이라고 분석한 선행연구가 있

었다. 향후 이러한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반영

하여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

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정보관리 행태를 분석하고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학생들이 개인정보

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관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실질적 함의를 제시하

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다음과 같은 연구

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개인정보관

리 행태의 변인을 세부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관리 행

태를 정보조직 활동 정도와 정보유지 활동 정

도의 두 개의 변인으로 측정하였다. 각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하위 변인으로 구성할 수 

있는 변인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제외된 문항들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정보

유지 활동 정도를 백업 활동, 복사본을 만드는 

활동, 인쇄본으로 출력해 보존하는 활동으로 

나누어 각 세부 변인별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

렇게 하위 변인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한다면 개

인정보관리 행태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고 

확실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생 이외의 다른 집단을 대상

으로 개인정보관리 행태에 관해 연구해볼 필요

가 있다. 정보관리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하

고 있으므로, 교사나 연구자, 근로자 등 다양한 

집단의 개인정보관리 행태를 연구한다면 집단

별로 개인정보관리 행태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이러한 후속 연구들이 활발

하게 진행되어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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